
- 1 -

■ 2022년 어린이 문학주간 아동문학 스테이지 공모 프로그램 선정회의 심의 총평

ㅇ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2년 어린이 문학주간 아동문학 스테이지 공모 프로그램 
ㅇ 회의일시 : 2022. 4. 8.(금)  
ㅇ 회의장소 : 예술가의 집 회의실

총 평

어린이날 제정 100주년 기념 사업인 만큼 전국 각 지역의 아동문학가, 작은도서관, 

문학관, 전문 책방 등에서 골고루 지원하여 참여 열기가 높았다. 작가&동인, 도서관, 

문학관, 전문책방에서 신청해 준 응모 프로그램은 총 74개였다. 해외에서까지 응모

하여 열기를 고조시켰다. 

전체적으로 선정된 프로그램은 기획이 다양하고 참신하였으며, 어린이뿐 아니라 온 

가족을 참석 대상으로 한 공모들이 많아 의미가 있었다. 가급적 많은 어린이가 참여

하고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업이 많은 것도 반가웠다. 무엇보다 전국적인 

다양한 지역, 기관, 단체, 개인들이 참여하였다는 면에서 이번 아동문학 스테이지 프

로그램 제안은 고무적이었다. 또한 이야기와 아동문학, 그리고 그림책 세계가 공연, 

소리, 극 등 인접 예술 분야와 결합되는 방식의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보여 좋았다. 

선정은 기획도 참신하지만 계획의 구체성, 성과 확산성이 높은 사업을 찾아 지원하

는 데 심의의 중점을 두었다. 전국 단위의 지역 안배도 고려하였다. 한정된 예산으

로 40개 프로그램을 최종적으로 지원하게 되었다. 이번 지원에 선정되지 못한 팀들

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이제 이 계획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 간 잘 실행시킬 과제가 남았다. 일반적

인 창작교실이나 공연예술을 유치하는 공연 중심의 기획은 책과 관련된 내용으로 

‘문학성’을 더하면 좋겠고, 외국 도서로만 구성한 경우에도 국내 창작도서의 활용을 

재고해 보아야 한다는 당부의 말을 덧붙여 둔다. 

(2022 어린이날 100주년 어린이문학 주간 <아동문학 스테이지> 심의위원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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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후 심의위원의 소감과 바람

“선정된 사업이 잘 수행되어 어린이문학 주간 행사가 멋지게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

며, 아울러 어린이들이 행복한 5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박상재 (사)한국아동문학인협회 이사장 

“짧은 시간에도 70편이 넘는 응모계획서가 들어왔다고 해서 놀랐습니다. 다양하고 

참신한 기획서가 이대로 실행된다면 아주 알찬 아동문학 주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영 어린이문화연대 상임 대표 

“어린이날 제정 100주년을 맞아 전국적으로 아동문학 무대가 펼쳐지는 것은 ‘어린이

날 100년’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의미 있는 아동문학 무대가 막을 내리지 말고 

내년에는 국가적 지원으로 섬마을까지 아동문학 무대가 되었으면 합니다.” 

장정희 (사)방정환연구소 소장 

“방정환을 기억하고 어린이를 귀하게 여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5월에 펼쳐질 아동문학 스테이지가 5월을 넘어 계속 두루 이어질 수 있기

를 기대해 봅니다. 방정환 정신이 세상을 더 따뜻하게, 이 세상에 더 퍼지길 바랍니

다.”

김경숙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대표 

“앞으로 일시적인 프로그램보다는 다수의 어린이들이 참여하고, 그 이후 확장 가능

성이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기획되어, <아동문학 스테이지>가 내년 어린이날까지 

쭉 쭉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향분 KBBY(국제아동도서협의회 한국지부) 전 회장

“‘어린이날 100주년’과 ‘어린이’ 정신을 잘 이해하고 ‘아동문학 스테이지’ 사업의 목

적에 맞게 기획된 다양한 내용의 프로그램들이 5월 어린이의 달 한 달간 풍성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은주 어린이와작은도서관 상임이사

“코로나로 마음껏 뛰어놀지 못했던 아이들에게 이번 행사들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

길바라며, 그 힘이 모아져서 아이들이 마스크 벗고 뛰어놀수 있는 시간이 더 빨라지

길 기대합니다.”

김태호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대표

                                  


